
1988년 홀로 계신 어머님 부양을 위해 당시 잘 되고 있는 운수업을 정리하고 공기 맑고 경치 좋은 그의 

고향인 김해로 내려와 한우를 사육하기 시작한 대동농장의 최영주 대표 처음부터 농부가 아니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다는 그는 29년째 한우사육 노하우로 오늘의 대동농장을 이루었다. 그는 한해 동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판정결과를 받은 농가를 선정하는 시상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제1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에서 당당하게 한우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저력이 있다. 최영주 

대표를 만나 그의 한우사육 노하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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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6시 눈뜨자마자축사로향한다. 250두의 

한우에 사료를 주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다. 

대동농장의 한우는 하루에 두 번 TMF 
배합사료를 주며 한우와 교감한다. 한때는 

1,000두까지 사육했었다는 최영주 대표는 

한우를 키우면서 원칙만 잘 지키면 어려움이 

없다고 자부한다. 29년 동안 크고 심한 고비는 

없었지만 딱 한번 부르셀라병으로 전수를 

살처분한 경험이 있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라며 두 번의 아픔을 

격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축사를 떠나지 않고 

있다.

m i2：oo
하루에두번축사소독

소 사육농가에 가면 가축분뇨 냄새 등 특유의 냄새들이 나는데 

대동농장의 축사는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가축분뇨 

냄새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구수한 냄새가 날 정도로 청소와 

소독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어떤 병충해도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소독기로 병충해 퇴치를 하며 하루에 두 번씩 소독을 

해주고 있다. 대동농장은 일단, 환경이 좋고 공기가 맑다. 주변에 

다른 농장이 없는 관계로 구제역이 발생해도 외부 농장으로부터 

피해가 없어 좋다며 좋은 환경을 자랑하였다.

17：00
축산인과의

기술교류로 상생

그의 성공 노하우 중 하나는 소 출하 회전율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보통 28개월에서 

30개월로 송아지 입식과 출하를 빠르게 회전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축산 농가들과 

기술을 교류하고 공유함으로써 상생하고 있다. 또한, 김해축협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꾸준히 받으며 성실하게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장만의 배합사료 비법은 TMF 

발효사료로 축협배합사료와 비지, 맥주박, 보리（맥강） 등을 혼합하여 15~20일 발효 

숙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영주 대표는 "축산인들은 축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소가 무얼 먹는지, 어떤 것을 먹어야 좋을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는 축산은 꾸준한 비전이 있으며 앞으로 500두를 목표로 축사를 증축할 

계획이며 더 노력하여 자가배합사료를 100%사용하여 조금 더 크게 농장을 운영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